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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표준보험료 산출대상 20개로 확대

□ 금융위는 14일 '2011년 업무보고'를 통해 판매채널 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상품

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힘.

  o 내년에는 감독당국이 보험상품별 가격 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 확대를 위

해 표준순보험료 산출 대상을 기존의 13개에서 20여 개로 늘릴 계획임.

        - 표준순보험료는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적용해 계산한 순보험료로 보험료 

적립시 기준이 되며 통상 업계 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설정됨.

        - 생명보험은 생존·사망률, 개인연금 생존·사망률, 퇴직연금 사망률, 재해율, 입

원율, 암위험률 등 12개이며,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률 1개가 표준보험료 산출 

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.

  o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심질환 등을 추가하여 표준순보험료 산출 대상을 일차적

으로 20여 개로 늘리고 궁극적으론 업계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 70∼80%를 대

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임.

□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판매 첫해에 받는 선지

급 수당을 줄이는 보험모집수당 체계의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함.

  o 금융위는 보험 판매 첫해에 지급되는 수당이 전체 수당의 70% 안팎에 달해 보험

설계사들이 이직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판매 후 관리 소홀과 보험계약 해지로 

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임.

  o 현재 보험회사들이 수당을 분납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하고자 미국의 직접 규

제 사례와 이연 신계약비 초기집행분의 자산 인정 제한 방안 등을 검토 중임.

□ 보험업계에서는 표준보험료 산출의 대상 확대와 보험모집수당 체계의 개편이 보

험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

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.

(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등, 금융위 등, 12/14)


